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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감소 및 학령인구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기술

패러다임 확산과 지능정보사회 도래 속, 기술환경에 적합한 교육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 하, 본 연구는 AI 시대 진입을 앞둔 시점, 해외 주요국(한국, 미국, 독일, 핀란드, 일본, 

싱가포르)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인재양성 관련 교육개혁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를 탐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1) 주요 국가별 대표적 교육개혁 및 정책사례, (2) 정부와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분권 동향, (3) 교원 양성 및 연수 정책의 개편 동향, (4) 교육예산의 확보 및 배분 현황과 개편 동향 

등을 살펴봄으로써 아래와 같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를 제안할 수 있었다.

[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 제안

구분 주요 시사점과 정책 대안

보편적 기본권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과 

인재양성 목표 제시

∙ 미래인재에 대한 개념화와 요구 역량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행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재정적 투자 확대

∙ 디지털 리터러시와 교과 내용 간 상호연계 고려한 교과과정 개편

디지털기술 기반 

교육 수월성 제고를 위한 

제도와 정책개선

∙ 유치원·보육교사 대상 디지털 연수 프로그램 확대

∙ 유아교육·보육 소관 부처 교육부로 일원화 및 유보통합 신속 추진

∙ 디지털 기술 및 기기활용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립

∙ 과밀학급 해소 및 초등돌봄·방과후학교 이용시간 연장과 제도개선

∙ 방과후학교의 수월성 있는 강좌개설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디지털 기반 기초학력진단시스템과 온라인 보충과정 등 확충

미래형 학교설계를 위한 

인프라 확장과 

교육플랫폼 운용을 위한 

제도혁신

∙ 지역별 플랫폼 연계·통합 플랫폼 개발 착수

∙ 데이터 공통 표준 확립 및 데이터 보호·상호운용 규정 정립

∙ 학교 정보자원·인프라 관리 현황 조사·모니터링·컨설팅 확대 및 제도개선

∙ 교육 정보화에 관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정립 및 제도개선

∙ 디지털 인프라 투자 예산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교사들의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 

기회 확대지원과 

처우개선책 마련

∙ 디지털 역량개발 포함 교사역량개발 로드맵 마련

∙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및 교직이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평생학습으로서 전문성 축적을 위한 교원연수 프로그램 확충과 다양화

∙ 교원 자격 유연화 및 다양화를 통한 전문성 있는 교사 채용 확대

∙ 교사자격·교원양성·교원평가·교원연수제도 간 연계성 강화

∙ 산학연 협력 기반 교사연수 관련 콘텐츠 및 도구 개발 확대

∙ 교원 학습공동체 형성과 지원 확대

∙ 교원연수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지역 주도 

미래인재양성체제 

구축을 위한 

책임과 권한 이관

∙ 중앙과 지방 간 권한 배분과 역할 분담 명시화

∙ 지역 특수성 반영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거버넌스 마련

∙ 시도교육청 역량 및 전문성 개발과 교육청 및 학교 간 협의체 확대

∙ 지역 교육과정 개발 확대 및 관련 규정 확충

∙ 지역 교육과정 개발 모범사례 창출과 지역 간 사례 공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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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기술 패러다임 확산과 지능정보사회 도래 속, 기술환경에 적합한 

교육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

－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은 산업화 시대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는 선진국 추격형 경제모델을 

뒷받침하는 형태에 머물러 있음*

※ 특히, 입시 위주 교육, 공급자 중심 표준화된 지식 전달, 주입식 교육, 교육과정 목표와 실제의 괴리 등은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 교육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줌

 해외 주요국가들은 국가 차원 전략 마련을 바탕으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 

국가경쟁력 마련을 위해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계획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음

－ 디지털전환 중심 기술변화는 교육 분야의 디지털 인프라·기술 활용 확대, 학교 현장 변화, 

교과과정 및 학습 내용의 변화,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재정립 등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Tootell et al., 2014; 이강주 외, 2021)

연구의 목적

 AI 시대 진입을 앞둔 시점,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인재양성 관련 

교육개혁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를 탐색하고자 함

－ 국가 수준 주요 정책, 교육 방향 및 목적, 예산 계획, 참여자, 제도/거버넌스 혁신 측면 최근 

교육개혁 동향과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특히, 여기에서는 유아·초·중등교육 단계에 초점을 맞춰, 주요국들의 교육개혁 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 주요국 사례 탐색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교육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우리 교육정책과 교육시스템의 미래 책무성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지며, 미래에 

어떤 인재를 길러내야 할 것인지, 학습환경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래 교육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하는지 제안하고자 함

개념적 분석틀

 본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은 주요 선행연구(Chituc, 2021; UNESCO, 2019; Snilstveit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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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Andrews et al., 2004) 접근을 참고·재구조화하여, [그림 1]과 같이 설계

－ 조사 방식은 국가별 현 정부의 국정과제 및 대선공약집, 그리고 국가별 부처들의 공식 문헌과 

정책자료집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국가별 사례를 탐구함

－ 보완적으로, 각국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운영하는 교육 관련 플랫폼 제공 정보와 자료, 국내외 

발표된 선행연구와 정책보고서를 활용하여, 내용 분석 과정을 거침

－ 조사 대상 해외 주요국은 5개국으로 미국, 독일, 핀란드, 일본, 싱가포르를 고려(선정기준은 

북미, 유럽 및 아시아권 국가를 적절히 배분하여 고려하기 위함에 있음)

[그림 1] 주요국의 미래인재양성 정책 및 교육개혁 동향 분석 틀

 이를 바탕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AI 기술이 중심이 될 시대, 우리나라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핵심 입법·정책과제 탐색에 바탕이 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1) 주요 국가별 디지털전환 시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개혁 및 정책사례를 

조망하고자 함

－ 2)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권한, 정부와 지자체 간 교육자치 권한 개편 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 3) 교사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정책사례 및 동향(예, 교원 정원 확대 또는 축소, 정보 또는 AI 

교사 증원, 교원의 디지털 및 AI 역량 연수강화, 교사자격 개방(정규교사 외 다양한 경력자의 

교직 유입 허용 등)을 파악하고자 함

－  4) 교육예산 확보 및 배부 방식(예, 정부와 지자체 간의 예산 분담, 안정적인 교육예산의 세원, 

기금 마련 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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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의 미래인재양성 정책 및 교육개혁 동향

2.1. 한국의 미래인재양성 정책과 개혁 동향

교육개혁 방향과 주요 정책

 윤석열 정부는 교육을 포함하는 노동, 교육, 연금개혁 + 정부 개혁을 포함한 ‘3+1대 개혁과제’를 

핵심 국정과제로서 추진

 이에, 교육부는 2023년 1월, 올해를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 주요 4대 개혁 

분야 10대 핵심 정책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을 발표([그림 2])

－ 2023년 4월, 교육부는 시급성과 국민 수요를 고려해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과제로서, 

인구 절벽에 대비하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혁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개혁’ 등 3대 정책을 선정 

[그림 2] 교육부의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 주요 내용

자료: 교육부(20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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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디지털전환, 인구감소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도 이루어냄

－ 과거 기관 중심의 규제와 관리에서 벗어나, 정책지원 부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인재양성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이에, 대학 관련 규제는 ‘대학규제개혁국’으로 이관되고,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총괄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은 폐지되고, ‘인재정책실’로 개편

－ 더불어, 학교 내 에듀테크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조직으로 ‘디지털교육국’이 신설*

※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하여, 교육 분야 디지털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에듀테크의 교육적 활용을 

지원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노력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 차원 및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첨단산업 및 디지털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 더불어,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중심으로 국가적 관점에서의 범부처 협업을 통한 첨단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교육부, 2023b)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학교교육 및 고등교육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강조하고,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한 지방대학 혁신 등이 강조됨

－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방안’을 통해 2023년 하반기부터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2025년부터 학교 현장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a)

－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하나로 디지털·인공지능 기초 소양이 추가됨*

※ 이에 따라 초·중등 ‘정보 교육’ 시수 각각 17차시, 34차시에서 두 배로 확대됨. 그 이외에도 초·중·고를 아우르는 

진로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통해 학생들이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교육부, 2022a)

－ 고등교육 수준에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루어졌으며, 

2025년부터 교육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이 폐지될 예정

－ 이러한 정책들은 대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서, 대학의 유연한 학사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특히,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서 제시된 반도체 등 신기술·첨단분야 인재양성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교육부, 2022c)

－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글로컬대학 사업 등을 통해 비수도권 지방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을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남(교육부, 202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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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분권 동향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를 지향함

 교육부는 국가 차원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각 교육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는 교육감을 중심으로 지방 단위 독자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현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을 추진을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교육자치의 

목적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음

－ 예컨대, 기존 교육감직선제 한계를 극복하고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한 입법이 추진

－ 다양한 주체의 학교 설립·운영 허용을 통한, 학교 다양화 및 지방 균형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 관련 입법 또한 추진되고 있음(교육부, 2023a)

 고등교육 수준에서는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려는 

거버넌스 분권화에 대한 의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서, 지자체-대학-지역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대학 사업’ 등을 들 수 있음

－또한, 개별 대학의 자율적 혁신 및 학사제도 유연화를 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및 

｢고등교육법｣의 일부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 국가 차원 교육 및 인재양성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

－ 중장기적인 교육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

－ 인재양성 측면 중요성·시급성이 높은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구성하여 범부처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교육부, 2023b)

교원 양성 및 연수 정책의 개편 동향

 교육 패러다임이 학습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래 교육을 위한 교원의 역할 전환과 새로운 

역량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정책추진이 이뤄지고 있음 

－ 현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및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4~’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교육부, 2023d)

－ 이에, 부족한 정보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교사 양성을 위한 교직이수과정 정원 확대, 

복수(부)전공 연계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음(교육부, 20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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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재교육을 위해서는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 및 교원양성 위한 추진체계 개편 등의 움직임이 

나타남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통해 5년간 5,000여 명의 AI 교육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확보하고자 함

－ 2025년 3월부터 도입될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과 관련하여 전국 16개 시·도에 디지털 

선도학교 300곳을 지정하고, 선도교사단인 ‘T.O.U.C.H 교사단’ 400명을 선발하고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 혁신을 이루고자 함

－ 다른 한편으로,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대학원 체제로의 개편을 추진했으나, 심한 반발로 

인하여 유보하기로 하였으며, 교원양성기관 커리큘럼 개선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

 고등교육 수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디지털 분야 

기업 재직자들이 대학 내 정규과정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을 추진

 더불어, 비전공 교수를 대상으로 K-MOOC 등을 활용한 국내 교육 이수와 더불어 연구년을 

활용한 국내·외 장기연수 지원이 추진될 예정(교육부, 2022b)

교육예산의 확보 및 배분 현황과 개편 동향

 우리나라 교육부 예산은 2021년 76조 4,645억 원, 2022년 89조 6,251억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2조 3,728억 원 증액된 101조 9,979억 원이 배정

－초·중등교육의 경우 교육 지출에서의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이 90.4%로 OECD 평균보다 

높으나,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38.3%로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 중앙교육재정의 경우 교육부를 중심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료 지원에 가장 많은 재원이 

배정되었으며, 이외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지역 맞춤형 혁신 인재양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교육 지자체 행·재정을 일반 지자체로부터 분리함으로써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며, 최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정함

－ 교육재정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제외하면 크게 초중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과 

고등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으로 구분

－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을 담당하며, 시도교육청 세입예산은 중앙으로부터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21년 기준)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 내국세 법정교부율로 결정되는 교부금 산정 방식이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루어져 옴*

※ 특히 해당 교부금의 사용처가 초중등교육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최근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는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바 있음(KDI,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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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정함으로써, 기존 초·중등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활용하여 대학의 미래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여건 개선 등 지원을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함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3년간 대학의 미래인재 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

※ 특히, 2025년부터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중 절반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고등교육 중심의 지역혁신을 지향함

2.2. 미국의 미래인재양성 정책과 개혁 동향

교육개혁 방향과 주요 정책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공약 가운데 교육 분야 공약(Joe’s vision)으로는 교원·학생 

지원, 보육 및 교육 인력 강화, 안전한 학교 재개방, 직업 및 고등교육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이 제시

－ 이에, 바이든 정부는 초기 교육정책 기조를 ‘교육의 기회보장 및 접근성 강화’로 설정하여 

제시하고, 주요 교육정책은 1) 교육격차 및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2) 교원 충원 및 처우개선, 

3) 직업훈련 및 고등교육 접근성 강화에 초점을 맞춤

－ 이를 통해, 부모의 소득, 지역, 인종 또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더 나아가, 2022년 12월 바이든 정부는 전국적으로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Raise the Bar: STEM Excellence for All Students｣을 발표

－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취학전(Pre-K)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이 배경과 

관계없이, 공평하고 수준 높은 STEM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21세기 직업 준비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Raise the Bar: STEM Excellence for All Students｣

－ 해당 이니셔티브 아래, 미국 정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미래 사회변화 속 

청소년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증거와 데이터를 수집·이해·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의학, 그리고 컴퓨터 과학 등을 포함한 분야에서 학생들의 역량개발을 강조*

※ 유아교육부터 중등 이후 학습까지, 양질의 공교육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개별학생 발전이 공동체와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며,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철학 아래, 공교육을 혁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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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학생들의 학업 우수성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 3가지 중점 영역과 6가지 주요 전략을 

제시([표 1] 참고)

[표 1] 미국의 ‘Raise the Bar’ 이니셔티브 목표와 전략

영역 전략

학습자의 학문적 우수성 달성
모든 학생들을 위한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학습 환경 마련

모든 학생들을 위한 포괄적이고 엄격한 교육서비스 제공

과감한 학습 여건 개선
교사 부족 문제해결과 학교 내 적절한 인력 배치

학생을 위한 학교 기반 건강 서비스 투자 확대

글로벌 참여를 위한 

학습 및 경력경로 개발

학교-직업-커뮤니티 간 연계 통한 일자리 요구 대응

다국어 사용 역량 제고를 통한 글로벌 참여

자료: U.S.DOE(2023)

  

－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모든 학생들에게 포괄적이고 엄격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지원함으로써, 학업회복 및 학업우수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여기에는, 교육·학습 모델 개발, STEM 및 예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증가, STEM 교육예산 확대, 그리고 학습심화 

프로그램과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이 포함 

－ 그리고,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의 정신 건강 등에 투자함으로써, 개선된 

학습환경을 마련하고 지원하고자 함*

※ 교사 부족 문제해결 위한 처우개선 및 교사·전문 교육 지원인력을 위한 전문성 개발, 학교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

－ 나아가,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구상하고,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회 탐색과 

경력개발 경로를 마련하고자 함*

※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지원과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

정부와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분권 동향

 미국은 연방수정헌법에 따라 교육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이 주정부에게 부여되어 있고, 

연방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는 학교·대학 설립, 교육과정 개발, 입학· 

졸업요건 설정, 주 교육표준 설정 등에 관여하지 않음

－ 연방교육부는 연방 차원 교육정책을 집행하고,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을 지원*

※ 연방교육부 업무로는 1) 교육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지원 관련 정책 수립, 해당 예산 교부 및 감독, 2) 교육 데이터 

수집 및 연구 보급, 3) 주요 교육 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 고취, 4) 차별 금지 및 교육에 대한 평등한 기회보장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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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학교를 관리ㆍ감독ㆍ운영하는 권한 및 책임이 주(州)정부에 있으며, 개별 주에는 주교육부가 

있음 

－ 주교육부는 주 교육에 관한 사항에 직접 관여하여 운영·감독하며, 주교육부의 역할과 권한은 

주 헌법,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주별로 차이가 있음

－ 대체로 주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을 심의･결정하며, 주교육감은 주교육부의 행정수장으로 

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담당

－ 주교육부가 수행하는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로는 재정지원, 학교 설립 인가, 교육구 

교육위원회(Local School Boards)에 대한 감독·지도, 학교 교육과정･교재･평가 관련 정책 

수립, 교원 자격 관리, 직업교육 관리, 취약계층 및 장애인 등을 위한 교육 서비스 제공 및 감독 

등이 있음*

※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초･중등학교 보다 더 많은 자율권이 주어지나, 주교육부는 관할 지역 내 고등교육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 설립 인가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제할 수 있음

 더불어, 미국의 초·중등교육에서 지자체는 많은 자율권을 보장받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 지자체 수준 교육행정 기관은 교육구(Local Educational Agency 또는 School 

District)임

－ 개별 교육구는 주법에 근거해 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교육위원회는 교육구 운영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관리·감독함*

※ 대부분 주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있으며, 교육구는 공립 유･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센터에 대한 운영 감독과 행정 지원을 담당

－ 교육구의 주요 업무로는 주 교육 관련 법률 및 정책 집행, 자체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 학교 

교직원 채용, 재정지원 등이 있고, 주 규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에도 관여할 수 

있음

－ 그러나 교육구는 사립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가지지 않음

교원 양성 및 연수 정책의 개편 동향

 2022년 8월 바이든 정부는 교직을 강화하고 교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 조치를 발표함

－ 연방교육부와 노동부는 공동 정책서신을 통해 주정부 및 지방정부들에게 교직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교직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

－ 여기에는 교사견습제(Registered Apprenticeship Program) 도입, 교육계와 노동계의 협력 

강화, 교사에 대한 경쟁력 있는 임금 보장 등을 권면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과 시사점 : 한국, 미국, 독일, 핀란드, 일본,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12

－ 교사견습제는 현장경험을 강조하는 교원양성 모델이며, 유급 현장 실습경험과 멘토링을 통한 

기술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교원을 양성하고 예비교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

－ 그리고, 교육계와 노동계와 협력을 통해, 교원 양성과정에 참여 중인 예비교원에게 필요한 

자녀돌봄, 교통비, 자격증 시험료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하고, 이를 위한 추가 예산을 

활용함으로써, 학교 인력 수급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바이든 정부는 공공·민간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음 

－ 1년의 유급 실습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교사수습제(Teacher Residency) 및 지역주민 또는 

학생을 교원으로 양성하는 ‘자체양성 프로그램’(Grow Your Own) 등을 지원

－ 미국은 개별 주별로 대안적 교원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의 형태, 기간, 

운영기관, 선발기준 등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함*

※ 대안적 교원양성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은 교원자격이 없는 예비교사를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교사로 재직 

중에 교육과정 수료 및 자격시험 통과 후 교원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임. 대부분의 대안적 교원양성 프로그램은 

예비교사를 학교에 배치하기 전 몇 주 또는 몇 달간의 단기 교육과정 및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Grossman and Loeb, 2021). 

－ 더불어, 2022년 12월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STEM 분야를 변혁하고 강화하기 위한 비전을 

발표하였고, 여기에는 STEM 분야 교원 부족 문제해결이 포함*

 STEM 분야 교원 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저비용 교원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컴퓨터 공학 등 수요 높은 분야의 교육 자격취득을 지원하며, 과학 및 수학 분야 교원에 

대한 경쟁력 있는 임금 보장 및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

－ 이를 위해 여러 공공기관에 예산을 배분하여 STEM 분야 학부 전공자·전문가의 교직 입문 

지원, 초·중·고교 STEM 교원 효과성 및 교직 이탈 방지에 관한 연구 지원, STEM 교원 대상 

STEM 교육 교수법 전문성 개발 기회 제공 등을 실시

－ STEM 분야 교원 양성 및 지원을 위해 민간기관과의 파트너십 추진을 확대*

※ 연방교육부는 ‘Beyond100K’라는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STEM 교원 양성 관련 주요 과제를 파악하고, 

국가·지역 단위에서 STEM 교원의 공급,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STEM 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STEM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고 구현하고자 함

※ ‘Micron Foundation’ 등 여러 민간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신규 STEM 교원을 교육하고, 신규 및 기존 STEM 

교원 대상 전문성 개발 공동체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함

－또한, 연방교육부는 ‘교육 혁신 및 연구(Education Innovation and Research) 보조금’ 을 

통해 STEM 및 컴퓨터공학 분야 교원을 위한 전문적 역량강화 기회 제공을 확대*

※ 예로, 2019년에는 STEM 분야 ‘마이크로 자격인증 프로그램’ 도입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 

2022년 기준 11개 주에서 마이크로 자격인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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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의 확보 및 배분 현황과 개편 동향

 미국의 교육재정은 크게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음

－ 연방정부는 연방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정지원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모든 학생 성공법｣ 

(｢Every Student Succeeds Act｣),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등에 마련되어 있음*

※ ｢초·중등교육법｣ 등은 연방정부의 교육재원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추가적인 

예산으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교육재원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부분의 교육재정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대부분 주에서 연방정부의 재정부담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비율은 주에 따라 상이함

－ 2021 회계연도 기준 미국 연방교육부의 예산은 총 약 955억 달러이고, 이 중 초·중등교육 

관련 예산이 약 419억 달러, 고등교육 약 458억 달러, 기타(연구, 평가, 통계 등) 약 79억 달러임

 바이든 정부는 미국 STEM 분야 개혁의 일환으로 STEM 분야에 대한 관심 고취, STEM 교육을 

위한 교육적·제도적 환경 구축, 미래 STEM 인력양성 및 훈련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힘

－ 이에, 2023 및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례 없는 규모의 예산 지원 

계획이 포함되었고, 여기에는 STEM 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1) 

－ 해당 예산은 STEM 교육 및 인력 양성 가속화, 소수민족 및 여학생 등의 과학 및 공학 분야 

참여 도모, 교육과정 설계 지원, STEM 교원 충원 및 교직 이탈 방지방안에 대한 연구,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연방교육부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게 ｢미국구조계획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연방정부의 교육재정 지원금을 STEM 교육을 강화하는 데에 사용할 것을 권고

2.3. 독일의 미래인재양성 정책과 개혁 동향

교육개혁 방향과 주요 정책

 독일 새 정부 교육정책은 유아, 초․중․고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조기 교육의 강화와 균등한 교육의 

1) 2023년 STEM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서 약 13억 8,000만 달러(2021년 대비 4억 900만 달러 증가), 교육 혁신 및 

연구 프로그램에 약 5억 1,400만 달러, 소수민족 및 여학생 인력들의 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5억 5,600만 달러(여성·소수자

를 위한 지원 예산은 2021년 대비 약 두 배 수준 증가), 과학기술 역량 구축과 차세대 인력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2억 6,000

만 달러 등 예산을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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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디지털 수업 환경 개선과 

디지털 교육에 대한 강조도 이뤄냄

－ 2021년 12월 새로운 연립정부가 구성되어 출범하였으며, 연립정부 협약을 근거로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공표함

－ 2020년 12월 발표한 ‘국가 AI 전략 업데이트’ 전략을 이어받아, 2021년 6월 독일연방교육 

연구부(BMBF)와 교육부(MBK)는 공동으로 ｢디지털 교육 이니셔티브｣(｢Initiative Digitale 

Bildung｣)를 발표해 실행

－ 이를 통해, 나이와 교육 수준과 무관하게 디지털화된 교육을 보다 보편적으로 보급하고 교육, 

업무, 일상생활 전반에 디지털 수단을 통한 학습기회를 늘림으로써, 미래인재양성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

※ 해당 이니셔티브는 학교에 대한 디지털 장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강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교사교육 강화,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확장 등 정책을 포괄함

 ｢디지털 교육 이니셔티브(Initiative Digitale Bildung)｣

－ ‘국가 교육 플랫폼(Nationale Bildungs plattform)’ 개발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디지털 

교육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다양한 콘텐츠 간 연결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학생들을 위한 개별 학습 경로 제안을 이뤄내고자 함

－ 이를 위해, 학교 공간에서 축적되는 학생들의 개별 학습 성과들이 디지털 형식으로 원활하게 

저장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공통 표준을 확립하고 데이터 보호·상호 운용 규정을 

정립하고자 함

－ 이를 바탕으로, 교육 공간 네트워킹과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고, 사용자(학생·교사) 맞춤화된 

학습 프로세스 설계 지원에 있어 AI 기술의 활용도를 증대시키고고자 함

－ 해당 정책 이니셔티브 아래, 교육현장에 있어서 효율적인 디지털 인프라 확충 실현을 위해 

연방교육연구부는 2019년 5월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디지털 협약｣(｢Digitalpakt Schule｣) 

정책을 발표

－ 2021년 출범한 연립정부는 2030년까지 운영될 ‘디지털 협약 2.0’ 도입·추진을 공표

－ 해당 ‘디지털 협약 2.0’ 정책의 경우, 연방·지자체가 디지털 교육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프로그램으로서, 2022년 기준 독일 전역 학교 절반에 해당하는 2만여 개교가 

사업 지원 대상임2)*

※ 해당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 내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개선, 디지털 교수학습 인프라 구축과 개발, 

2)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그에 따라, 독일 연방 정

부와 주정부는 기본법 개정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과 개별 학교의 상황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이뤄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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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노트북 및 태블릿 PC 등) 배부 등 정책지원 내용을 포함. 세부적으로, ‘디지털 협약’ 정책 아래, 

학교 내 네트워크 및 교육용 서버 솔루션 등 디지털 작업 장비를 포함한 ‘기반 인프라’ 부문,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위한 장비 구축 및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등을 포함한 ‘즉각 장비’ 부문, 학생용 대여 노트북 등 비상 

장비, 디지털기술 관리자를 위한 인프라 지원과 관련된 ‘관리 및 행정’ 분야, 그리고 교사를 위한 ‘디지털 임대 

기기 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지역별 예산을 배분

－ 이를 통해, 교육자료, 학습 플랫폼, 기기 구매 및 기술 관리, 미래지향적 인공지능 학습 지원사업 

등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며 단위학교 및 지역 단위 ‘학교 클라우드’(Schul-Cloud)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나아가, 학교 클라우드 간 네트워킹을 위한 플랫폼 마련과 개방형 교육자료(OER) 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예, ‘WirlernenOnline’ 프로젝트) 등도 이뤄내고 있음

 ｢MINT 실행계획 2.0｣

－ 더불어, 연방교육연구부는 MINT(수학, 정보학, 자연과학, 공학) 분야 성과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IT 분야 학생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2022년 5월 ‘MINT 실행계획 2.0’을 발표

－ 학교 내 디지털기술 기반 학습도구 확산과 인프라 확충을 넘어, 초기 학령기부터 기본적인 

디지털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하, MINT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목표를 담고 있음

－ 그에 따라, 디지털 교육 관련 콘텐츠 발굴을 확대하고 교사 훈련에 있어 디지털 학습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포함하는 등 교사 전문성 개발 역시 지원하고자 함

－ 더 나아가, 50개 이상 MINT 클러스터 확장, 디지털 STEM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해 디지털기술 

기반 생태계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정부와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분권 동향

 독일의 경우, 교육 관련 행정·조직·입법 권한이 주정부(Länder) 책임과 권한 아래 있음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로, 기본법 제30조에 연방주의에 따른 ‘교육 자치권 

원칙’(Bildungshoheit: Landerhoheit im Schulwesen)에 의거하여, 개별 주의 문화 

주권을 인정하고 교육과 문화에 대한 권한을 주 정부가 행사(정수정, 2019)

－ 이에, 주정부는 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권한을 지니며, 학교 특성 정의, 학교 감독, 학교 

건물·시설 운영관리, 학교 입학·졸업규정 등 운영·계획 수립 등을 담당

－ 그리고, 교육제도와 교육정책 운용에 대한 권한을 지니며, 지역사회 요구와 국가 차원 정책 

기조에 맞춘 교육목표 설정, 교육과정 개발, 교육 평가체제 구축, 수업 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교육 프로그램 조직 운영과 조정 등을 담당

－ 더불어, 교사·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권한을 지니며, 교원 양성 및 연수, 교원 선발, 교육 인력 

관리규정 개발과 운영 등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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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권한을 지니며, 이 과정에서 교육 전문가, 학부모, 학생, 

교원들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협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예산 수립에 반영함

－ 그에 따라, 주 교육부가 교육 집행기관으로서 역할 하며, 주 교육부의 운영원칙 등은 주정부에서 

결정하며, 주 교육부 장관은 주 정부와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음

 이에 반해, 연방정부(Bund)는 제한적이지만 일부 영역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연방교육연구부는 교육 관련 지원과 연구, 과학기술 연구를 담당하는 지원기관으로서 역할

－특히, 연방정부의 경우는 교육에 대한 기본법 제정,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교육 연구 지원, 

교육에 관한 국제 협력 등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음

－세부적으로, 연방정부는 취학 전 교육, 초·중등 교육정책 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학교 외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 접근성 및 고등교육 자격부여와 관리, 기술개발 촉진, 도제식 

교육 촉진,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지원, 교수·교사 경력경로 설계, 고용 촉진 정책 등을 담당

[표 2] ‘디지털 협약’ 사업 내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

구분 주요 역할

연방 ∙ 연방 주에 지원금 제공 및 사용 확인

주
∙ 학교 운영자 신청서 검토 및 승인, 학교운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 연방 정부에 자금 요청 및 사용 현황 보고

지자체
∙ 단위학교 요구사항 조정 및 학습 인프라 운영 보장 및 관리

∙ 주 정부에 투자방안 및 계획서 제출, 프로그램 시행 및 운영·결과 보고

단위학교
∙ 학교운영자에 학교 요구사항 전달

∙ 디지털 기술 활용 학교설계 콘셉트 개발

자료: BMBF(2023) 및 정수경(2022) 재정리

 이 같은 책임 분담 외에, 독일의 기본법에서 소위 ‘공통의 과제’ 범위 내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협력을 규정하고 있음

－ 예로, ‘기본법’ 제91조 c항에 따라, 연방과 독일은 책임 수행에 필요한 정보기술시스템의 계획,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상호협력할 수 있음

－ 2019년 4월 발효된 기본법 제104c조 개정에 따라, 연방은 지방 교육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됨

－ 그에 따라, 기본법의 새로운 제104c조는 독일이 미래에 적합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디지털 협약’의 헌법적 근거로 작용(정수경, 2022)

 ‘디지털 협약 2.0’에서는 “교육 콘셉트 없이 인프라 확충은 없다(Keine Ausstattung ohne 

Konzept)”가 원칙으로 작동하고 있음(BMBF, 2023; 정수정, 2022)

－ ‘디지털 협약 2.0’ 아래, 주 정부는 디지털 콘텐츠 및 기술을 활용한 교육콘셉트 개발을 

담당하며, 디지털 교육 콘셉트 실현을 위한 교육체계 개편, 교사양성·연수 등에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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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운영자 및 교육청(지자체)는 디지털 기반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책무를 담당하며, 

연방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됨

 더불어, 독일은 연방 차원의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및 제도운영을 목표로, 주 교육문화장관 

상설회의를 1948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해당 협의체 운영을 바탕으로, 개별 주의 교육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교육제도의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합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으로 중요한 어젠다와 교육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공동과제를 

탐색하여 상호합의하고자 노력

교원 양성 및 연수 정책의 개편 동향

 독일 ‘디지털 교육 이니셔티브’에서는 교사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 ‘교사 교육질 향상 프로그램 

(qualitätsoffensive Lehrerbildung)’을 운영

－ 해당 프로그램은 예비교사들의 대학교육 기간 내 현장 학습강화와 교사교육 과정부터 교직에 

입문할 때까지 역량개발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교사 수 증가, 교사 교육의 질 향상, 교사 전문성 강화, 수업의 질 향상이라는 네 가지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으로, 교사 훈련 프로그램 개발 확대, 교사 

연수에 대한 지원금 제공, 교사 훈련기관과 멘토 확대 등을 포함

－특히, 연방교육부와 주 정부는 성공적 교육시스템은 질 높은 교사교육을 전제로 함을 강조하며, 

교사교육 구조(교수법·평가 도구)와 학습 콘텐츠의 지속적이고 혁신적 개발과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함

 ‘교사 교육질 향상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시작되어, 2020년부터는 디지털전환과 관련한 

숙련형성과 역량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이에,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교수·교육법 개발과 디지털 미디어 활용 학습환경·교육방식 개발 

및 테스트 프로젝트, 그리고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교사교육 이론과 실증 간 연계프로젝트 등을 

지원3)

－ 이 같은 정책 프로그램 실행을 바탕으로, 독일은 고등교육 기관 내 교사교육을 강화하고, 

고등교육과 관련한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킹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독일연방교육부와 주 정부는 고등교육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기회 참여를 진작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들이 타 학교 학생들의 학점과 자격 

3) 첫 번째 단계(2015~2018년)에서 49개 프로젝트가 자금 지원 대상 프로젝트로 선정됨. 2018년에는 프로젝트 재평가 심사

를 거쳐, 48개 프로젝트가 2023년까지 추가 자금을 지원받게 됨. 더불어, 2020년부터는 64개 대학에서 제안한 43개 프로

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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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을 보장하고, 교사예비근무와 교직 입문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갖출 것을 명시

－ 그에 따라, 주 정부가 운영하는 교사 교육기관과 민간 교육기관 외에,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대안으로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강조함

 더불어, 독일은 교사를 위한 디지털 교육 부문 연구개발과 교사교육 관련 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Lernen: Digital｣ 이니셔티브를 2020년부터 실행

－ 2026년까지 고품질 교사 연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연구개발에 최대 2억 5백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

－ 이를 통해, 교사교육을 뒷받침하는 독일 경제 내 다양한 행위자들을 결집하고, 교사를 위한 

실용적이고 고품질 학습 콘텐츠와 도구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학교 현장의 디지털화와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과학과 현장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MINT, 언어/사회/비즈니스, 음악/예술/스포츠, 학교 개발 분야를 포함한 4개 

역량센터를 구축함*

※ 개별 역량센터는 180여 개 국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묶어, 다양한 대학 및 연구기관이 디지털 교육과 관련한 

기술개발과 실증화 단계를 이뤄내고, 교육실습과 교원양성·훈련 부문과 협력함으로써 기술이전을 이뤄내고자 

함. 현재 4개 역량센터 중 MINT 역량센터가 개소하여 운용 중이며, 6개 프로젝트 그룹이 선정되어 약 52개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 중임4)

교육예산의 확보 및 배분 현황과 개편 동향

 독일의 정치·행정 계층은 1) 연방, 2) 주정부, 3) 지방당국 등 세 단계로 구성되는데, 공공 지출의 

약 90%는 주정부와 지방 당국에서 담당함

－독일 교육재정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공공 부문은 어린이집, 일반·직업학교, 

고등교육기관, 학생을 위한 재정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청소년협회 업무, 그리고 기타 

교육지출 등에 총 1,766억 유로를 지출함

－ 여기서 연방정부는 약 111억 유로, 주 정부는 약 1,217억 유로, 지방 당국은 약 439억 유로를 

지출함

 ‘디지털 협약(Digitalpakt Schule)’ 추진을 위해 별도의 특별기금(Sondervermögen)을 

설립하여 예산을 배분함5) 

4) 해당 역량센터에서는 ‘MINT 교사의 미래지향적 교육을 위한 수업설계 및 교육-학습 모듈 개발’, ‘교사교육을 위한 장소로서 

디지털 실험실 개발’, ‘MINT 분야 혁신적인 교육 형식 개발(예, 대화형 실험 도구, 공동 학습 게임 및 개방형 교육 리소스 개

발) 등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5) ｢경기부양 및 위기관리수반법｣(｢Gesetz über begleitende Maßnahmen zur Umsetzung des Konjunktur und 

Krisenbewältigungspakets｣)에 근거하여, '디지털 인프라' 특별기금 설정법을 2018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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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인프라 펀드’(The Digital Infrastructure Fund)는 ‘디지털 협약’에 따른 인프라 

투자와 기가비트 및 모바일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직접 지원 자금을 제공

－ 이에, 사업 초기에는 모바일 스펙트럼 라이선스 경매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경매 수익금 중 30%를 학교를 위한 ‘디지털 협약’에 할당하고 있음

－특별기금은 학교의 광대역 네트워크 확장, 모바일 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 ‘디지털 협약’ 

프로젝트 등 지원에 사용되며, 기금 재원은 교육부에 직접 유입되지 않음

－ 2019년 발효된 ‘디지털 협약’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특별기금에서 약 50억 유로 수준의 

연방재원을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독일 연방정부는 ‘디지털 협약’에 대한 세 가지 추가 협약을 통해, 학교 현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추가 예산으로서 15억 유로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함*

※ 여기에는 학생용 노트북 조달을 위한 긴급 장비 프로그램(5억 유로), 학교의 전문 IT 인프라 구축 및 운영(5억 

유로), 그리고 교직원에 디지털 기기 대여 및 제공(5억 유로)이 포함됨

2.4. 핀란드의 미래인재양성 정책과 개혁 동향

교육개혁 방향과 주요 정책

 2019년 취임한 산나 마린(Sanna Marin) 총리가 이끄는 핀란드 정부는 ‘포용적이고 유능한 

핀란드(Inclusive and competent Finland)’라는 새 행정부 프로그램을 발표

－ 교육 불평등, 사회적 교육기회 배제 및 학업 성취도 격차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제시6) 

－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변화에 대응한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유아·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 분야 ICT 활용·촉진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 

 ｢교육·훈련 부문의 디지털화를 위한 지침 2027｣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2027년을 목표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훈련 부문 디지털화를 이루기 

위한 지침｣(｢Kasvatuksen ja koulutuksen digitalisaation linjaukset 2027｣)을 2023년 

5월 발표함

－ 해당 지침에서는 디지털화가 모든 사람이 배우고 발전할 동등한 기회를 촉진하며, 디지털 

도구와 환경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욕구를 지원하고, 교육에 대한 형평성과 접근성을 증진함을 

강조하고, 디지털화는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지원함을 언급

6) 예로, 유아교육 참여율 향상과 학업 성취도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핀란드는 예비 기초교육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장하는 

시범사업을 2021년부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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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침은 전체 교육시스템에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화 

전략은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3] 핀란드 ‘교육·훈련 부문 디지털화를 위한 지침 2027’

목표 지침

디지털화를 통한

양질의 학습 위한 동등한 

기회 제공

교육 및 학습기회 범위 다양화 및 학습자 선택권 증진

학습과정 전반에 걸친 디지털 리터러시 발전

체계적인 교사 디지털기술 활용역량 개발

디지털 솔루션을 통한 주체 

간 협업 지원 환경 마련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교육 업무 지원과 디지털 환경 구축

디지털 서비스 개발 및 인프라 전반 지원

교육 및 학습을 위한 고품질의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

부문 간 협업을 통한 교육 및 학습 부문 디지털화

지식 기반 혁신과 개발을 

지원하는 디지털화

고품질 교육 및 학습 데이터 구축과 상호운용성 증대

교육 및 훈련 정보·데이터 기반 분석 솔루션 개발

정보 및 데이터 기반 지식관리 역량개발

자료: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2023) 재정리

 ｢The New Literacy Programme 2020-2023｣

－핀란드 교육과정에서 ICT 활용역량은 횡단 역량(transversal competencies) 중 하나이며, 

시민기술로서 고려됨7) 

－ 산나 마린 총리 내각의 국정과제 중 ‘법치주의 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핀란드’(safe and 

secure Finland built on the rule of law)에서는 학교 교육, 청소년 활동 및 교원양성·연수 

부문에 있어 디지털 리터러시 개발 필요성이 강조

－핀란드는 2020년부터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ICT 활용역량, 프로그래밍 기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The New Literacy Programme(2020-2023)｣을 발표

－ 해당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학습권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교육의 질과 교육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에,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와 국립시청각연구소(The National Audiovisual Institute)는 

2022년 6월 영유아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역량’ 교육, 유치원·초·중등교육에서 

이뤄지는 ‘ICT 역량’ 그리고 영유아·유치원·초·중등교육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미디어 

리터러시 및 프로그래밍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교육지침을 제작·발표함

7) 예로, 2017년 핀란드는 보조 교사(Tutor teacher)를 고용하고, 새로운 디지털 학습 환경을 반영한 횡단적 역량 중심 교육실

행에 대규모 지원을 수행함. 핀란드 보조 교사 제도는 핀란드 학교 인력 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어린 시기

부터 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정규교사들과 함께 아이들을 지도하고 돕는 일을 수행함. 예비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13명

을 초과할 경우 보조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음(김병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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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국가교육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자료들을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하고, 초·중학교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디지털 교육콘텐츠(예, 증강현실 기반 학습 서비스 및 디지털 교과서/ 

오디오북 등) 서비스와 활용 사례를 제공함

－ 해당 교육지침을 바탕으로 커리큘럼 개발과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와 

국립시청각연구소는 지자체 대상 연수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용함

－ 그에 따라, 현재 핀란드 내 110여 개 지자체는 교육문화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관련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 작업을 수행 중임

정부와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분권 동향

 핀란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교육행정 권한을 배분하는 분권화 체제와 함께, 지방 교육행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치제를 운영하고 있음

－핀란드 교육행정 거버넌스는 탈중앙화 원칙에 기반해 운영되며, 이는 교육의 평등성과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고 있음(김병찬, 2012)

－핀란드 국가 수준 교육 행정기관은 교육문화부와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으며, 두 기관의 

주요 권한과 역할은 [표 4]와 같음

－ 지역 수준에서는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개 지역 행정기관(Regional State 

Administrative Agencies, AVI)과 15개 경제발전·교통·환경센터(Centres for Economic 

Development, Transport and the Environment, ELY)가 교육 부문에서 상호협력함*

※ AVI는 교육문화부 지역 업무를 담당하고, 학생들의 법적 보호 이행을 촉진하고, 교육 서비스의 지역적 균등한 

접근성을 평가함. ELY는 성인교육 계획·모니터링·개발하며, 직업·성인교육 발전 등을 담당함

[표 4] 핀란드 국가 단위 교육행정기관 주요 권한과 역할

구분 주요 권한과 역할

교육문화부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 정부 주관 교육정책 운용 및 조정 (Educational policy)

∙ 교육법 제정 및 관련 의사결정 (Preparation of legislation)

∙ 교육 예산안 편성 및 주 자금 지원 (State funding)

국가교육위원회

(The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 국가 차원 정책개발 (National development agency)

∙ 국가 수준 핵심 교육과정 및 자격요건 마련

(National core curricula & qualification requirements)

∙ 증거기반 정책수립 지원 (Support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 인프라 혁신과 발전 지원 (Support for reform and development)

∙ 학습자 서비스 개발 (Services for learners)

∙ 국제화 지원 (Supporting internationalisation)

자료: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19)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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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의회는 지자체와 국가 당국, 경제생활 대표 및 비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

－ 지자체는 지역 수준 유아교육, 예비 기초교육 및 기본교육(한국 초·중등교육에 해당)을 

조직하는 책임이 있으며, 지역 수준 기관인 AVI와 ELY와도 긴밀하게 협력함

－또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고, 예산배분과 인력채용에 관한 결정을 

내릴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위학교에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음

 이러한 교육행정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모든 학습자에게 

의무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 교과과정 지침을 토대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고유의 교육과정을 수립하게 됨

－ 더불어, 지자체의 교육 행정권한은 다시 단위학교로 이양되며, 교육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은 

단위학교에 부여된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단위학교는 자율운영체제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이러한 기조는 더욱 강화됨*

※ 교사 개인은 수업 및 교과활동 계획과 운영, 교재 제작, 학습자료 개발·선택 및 교수법·평가방식 등에 있어서 

온전한 자율성을 지님8) 최근 핀란드 정부는 더욱 지자체, 그리고 더 나아가 단위학교의 교육 권한을 강화하는 

방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

교원 양성 및 연수 정책의 개편 동향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2016~2018년 동안 예비교사 및 현직 교사교육·연수를 지원하기 위해 

교사교육 포럼을 마련, 교사교육 개발안을 발표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최근에는 기존 교사교육 개발안을 개정하여 ｢교사교육 개발안 2022-2026｣(｢Teacher 

Education Development Program 2022-2026｣)을 발표

－ 이는 교사교육의 시기에 맞추어 3단계(1) 1) 교원양성 교육: 광범위한 핵심역량 개발, 2) 

초임교사교육: 전문성 축적 및 창의력개발, 3) 현직교원연수: 교사 역량개발 및 교육기관 발전 

기여)로 나눠 목표를 제시([표 5] 참고)

[표 5] 핀란드 ‘교사교육 개발안 2022-2026’ 내 주요 목표

주요 목표

1. 미래 교사 역량 수요에 기반한 교사 역량개발 및 복지 지원

2. 연구기반 교사 역량 개발

3. 협력과 네트워크 기반 교사교육 및 지속적 교사 학습

4. 교육기관 학습과 교사 교육모델 개발

8) 가장 최근 교육과정인 2016년 교육과정 개편 과정이 핀란드 교육의 참여형 개혁 방식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임. 2016년 교육

과정 개혁 당시, 국가교육위원회는 전국 학교를 찾아다니며 교장, 교사들에게 지난 교육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웹사이트

를 통해 학생이 직접 초안에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약 1년간 진행함. 또한, 약 4년간 동안 개편 관

련 모든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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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와 재교육을 강조

－핀란드 교사들은 연수에 대해 직업만족도를 높이는 하나의 권리로 인식하므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핀란드에는 현직교사가 연수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특별한 법률은 없지만, 

고용주(학교)는 모든 정규교사들에게 연수를 받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지자체는 자체 재정 

한도 내에서 국가로부터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이를 지원함

－반면, 유아교육의 경우, 교사 연수 제공 의무는 법률(｢유아교육법｣)에 근거하고, 교사교육은 

대학 평생교육기관, 직업교사 교육대학, 교사 연합, 대학 내 교사교육 부처, 교사 연수학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9)

 핀란드는 교사들의 디지털 활용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디지털 역량개발 관련 연수의 예로서, 수학교사연합은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프로그래밍,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Ohjelmointi lukion matematiikassa, mitä opettaa opinto-

jaksossa MAA11)’라는 연수를 진행한 바 있음10)*

※ 이는 2014년부터 모든 교과에서 프로그래밍을 통합·연계하도록 교육과정이 개편된 것에 발맞춘 연수였으며, 

교육문화부 예산으로 진행됨

－ 다른 예로, 2018년부터 교육문화부는 탐페레대학교, 유바스큘라대학교, 헬싱키대학교와 

협업으로 교사교육 개발 프로젝트를 구상, 예비교사 대상 ‘21세기 역량 가르치기와 평가하기’ 

과목을 개설해 교사교육을 확장함(EC, 2023; 김은지, 2023).11) 

 핀란드 교사교육의 핵심원칙은 연구기반 교사교육이며, 교과목 분야에 있어 가장 최신 연구를 

활용하여, 독립적인 문제해결력을 가진 연구지향적 교사를 양성하고자 함

－ 개별 대학은 교사교육 과정을 독립적으로 계획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교수와 연구의 연계성이 

공통적으로 강조됨 

－ 이 같은 접근을 바탕으로, 2023년 국가 예산 1,540만 유로를 교사교육 및 훈련 지원에 배정함

교육예산의 확보 및 배분 현황과 개편 동향

 2023년 핀란드 교육예산은 77억 유로(한화 약 10조 원)로 예년보다 상승함

－ 분야별 세부 항목을 보면 예술문화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였으며, 가장 많이 증가한 

9) 2020년 국가 예산 지원 교사교육은 1200만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중점 주제는 다음과 같음; 리더십 및 개인 발전 강화, 

평등과 공평성 증진 교육, 학습지원 및 개별 학습 계획 개편, 평가 역량 및 질 강화, 문화와 언어 역량 강화, 디지털 역량개발,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교육, 성교육 및 평등교육 등

10) https://maol.fi/koulutus/menneet-koulutukset/

11) 해당 개설과목에는 디지털 학습환경을 바탕으로, 역량 점검과 학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디지털 활용 기

술 기반 교수·평가 기법 개발 강의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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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는 행정, 종교, 사무, 그리고 학습 지원금임

－ 교육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교육 및 연구이며, 이는 핀란드는 

대학교육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여 정부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

－직업학교·고등학교 분야에서 가장 많이 지출된 부분은 의무교육 나이 상승에 관련한 예산으로, 

1억2백만 유로가 배정됨*

※ 핀란드는 2021년부터 의무교육 나이를 만 17세에서 18세로 확장하여, 고등학교 및 직업학교 참여율을 높이고자 

함. 이에, 고등학교·직업학교 완전 무상화를 위하여 학습 준비물, 현장학습 등 제반 비용 지원을 위해 추가 예산이 

투입됨12) 

－유아·기초교육 부문을 살펴보면, 9.2천만 유로가 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 약 

6.2천만 유로가 유아·초등교육 운영 부문에 배정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해당 부문의 경우, 유아 및 초등교육 서비스 제공 부문과 디지털 학습환경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세부 예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

－ 2022년 대비 2023년 예산 증가 폭이 큰 부분은 학습 지원금 부문인데, 학습 지원금은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에서 학생의 고등교육 학업기간 동안 매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학업 

보조금, 주택 지원금, 그리고 학생대출로 이루어져 있음*

※ 독립한 학생의 경우 학생이 버는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 소득 기준을 50% 상승하여 학생들이 

경제활동도 하면서 정부에서 경제적인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게 함

－ 마지막으로 행정, 종교, 사무 분야는 평생교육 개혁을 통해 신설된 평생교육·고용 서비스 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포함되어 예년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 증가를 보임

[표 6] 핀란드 교육문화부 예산 추이(2022-2023년)13)

(단위: 천만유로)

주요 영역 예산 분류 2022년 2023년 증감 증감률(%)

대학교육 및 연구 345 353 +8  2.3

직업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 129 134 +5  4.3

유아교육 및 기초교육 89 92 +3  4.3

학습 지원금 70 75 +5  6.8

예술 및 문화 61 61  0 -0.5

행정, 종교, 사무 30 33 +3  12.8

운동 15 16 +1  1.3

12) https://okm.fi/en/extension-of-compulsory-education

13) https://tutkibudjettia.vm.fi/talousarvio/menot/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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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일본의 미래인재양성 정책과 개혁 동향

교육개혁 방향과 주요 정책

 일본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와 문부과학성은 최근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정책개편 방안을 발표함

－ 2016년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초스마트사회(Society 5.0)’ 라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지향하는 다양한 분야의 발전계획을 수립

－ 계획 중 일부로서 2022년 4월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에서는 ｢Society 5.0을 지향하는 

교육·인재양성에 관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

－또한, 문부과학성(중앙교육심의회)은 2023년 3월 ｢제4기 교육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통과함

－ 이들 정책에는 미래사회 모습, 필요 인재상, 그리고 인재양성 방향과 교육체계 개편방향, 

그리고 세부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음

 ｢초스마트 사회(Society 5.0) 지향 교육·인재육성 정책 패키지｣

－일본 내각부는 ‘사람 중심 Society 5.0 디지털전환’과 ‘연령대별 학습 및 탐구 지원’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된 ｢Society 5.0을 지향하는 교육·인재양성에 관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함

－ 해당 정책은 전국 어디에서는 학생들이 ICT 기술에 접근·활용할 수 있고, 타인과 협동하여 

인간만의 창조성을 발휘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교육 생태계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춤

－ 디지털기술의 기초와 기본을 확립하고, 초·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연계 학습을 지원하는 

환경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조

－세부적으로, 개인에 최적화된 교수 및 학습기회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에듀테크 

기술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 학생 포트폴리오를 개발하는 데 초점 맞춤

－ 더불어, 빅데이터 및 에듀테크 기술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학생 데이터 수집· 

공유·활용을 위한 플랫폼 및 제도 마련을 이행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기초적인 독해력, 수학적 사고력 등 기초 학력과 정보기술 활용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이에, 2024년부터 대학 입학시험에 ‘정보’ 교과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중·고등학교 정보 및 기술 교과 

면허제도를 재정비하고 있음. 더 나아가, 고등학교의 문·이과 분리 제도를 개선하고 공통이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기술활용에 기반이 되는 필수 교과목을 재조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수리 및 데이터 

과학 등 고급 교과목에 있어서는 고등학교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여, 다양한 학제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를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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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기 교육진흥기본계획(2023-2027)｣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동안의 일본 교육발전 방향을 담은 ｢제4기 

교육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함

－ 해당 계획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창조자 육성’과 ‘일본 사회의 웰빙 향상’이라는 비전 달성을 

뒷받침하는 인재육성 방향을 담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첫 번째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평생에 걸친 가능성 탐색과 기회 실현을 지원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교육의 질 향상, 문·이과 융합교육, 순환교육, 외국어교육 내실화,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함

－둘째,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모든 학생의 잠재력이 발휘되는 사회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조, 

다양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화된 교육환경과 ‘포용적 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셋째, 상호협력적인 지역 학습 커뮤니티 형성을 추진하고자, 가정·학교·지역 간 연계와 

협력체제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 마련과 교과목 개편을 강조함

－넷째, 교육의 디지털전환을 실현하고자 ‘GIGA(Global and Innovation Gateway for All) 

스쿨’ 실현14), 학생의 ICT 활용 역량개발, 교사의 ICT 활용역량 향상, 교육 데이터 표준화, 

학습도구 개발·활용, 그리고 교육 데이터 분석·활용 등을 중점 추진함

－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교육 거버넌스 개선과 교수-학습환경 

개선 등을 추진

정부와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분권 동향

 일본의 교육행정은 국가, 도도부현, 시(市)·정(町)·촌(村) 차원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체제에서 이뤄짐

－ 중앙교육행정기관 문부과학성이 있고,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서는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도도부현과 시·청·촌에서는 통합교육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도 함

－일본의 교육위원회 제도는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공평성, 그리고 전문성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됨*

※ 그에 따라, 운영원칙으로서 독립성(지방의 지사나 시정촌 장과 같은 수장으로부터의 독립), 합의제(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위원 간 합의 기반 의사결정), 그리고 주민통제(지역주민 의견반영에 의한 의사결정)에 기반을 

둠(문부과학성, 2021)

※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자 사무총괄자 교육장은 수장(지사나 시정촌 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됨 

14) 2019년 시작한 ‘학생 1인 1단말기 보급(GIGA 스쿨)’ 프로젝트로, 2021년 기준 공립 초등학교의 96.1%, 중학교의 

96.5%에 전 학년 또는 일부 학년에서 단말기 활용을 개시함(문부과학성,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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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김성주, 2022). 더불어, 교육위원회 내 위원들도 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되며, 3~6인으로 구성됨. 교육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위원 절반 이상이 같은 정당에 속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함

－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에 관한 집행 권한을 지니며, 학교교육 진흥, 평생학습 및 사회교육 

진흥, 예술문화 진흥 등의 행정권한을 담당함

－또한, 수장과 교육위원회 간 협의와 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지방공공단체에 

종합교육회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문부과학성, 2023; 김잔디, 2018)

 최근 일본 정부는 ｢제4기 교육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교육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공표함

－ 새로운 시대 교육개혁과 지방창생 실현을 위한 연계와 협동을 강조하면서,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위원회와 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일본의 경우 2017년부터 교육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학교마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협의하는 제도로서, ‘학교운영협의회’를 의무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학교와 가정, 지역의 협동에 의한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팀으로서의 학교’를 

실현하고자 시도*

※ 학교운영위원회는 현재, 학교 내 교과과정 편성 등 기본 운영방침에 대한 승인, 학교운영 및 교직원 임명 등에 

대한 의견 제출 등 기능을 수행함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지방교육행정 내실화와 ｢제4기 교육진흥기본계획(2023-2027)｣ 

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교육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재배분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표 7] 일본의 교육행정구조와 역할 분담

구분 주요 역할 기능 및 특징

국가
∙ 의결: 의회

∙ 집행: 문부과학성

∙ 학교 제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 틀 확립

∙ 전국적인 기준(교육과정 기준, 학급편제 및 교직원 정수 등) 설정

∙ 지방 교육 환경 정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지도·조언·지원

도도부현

∙ 의결: 지방의회

∙ 집행: 교육위원회, 자치단체장

(교육 관련 일부 사항 및 예산 총괄 등)

∙ 교육위원회

- 성격: 합의제 집행기관

- 권한: 광역처리 필요로 하는 교육사업 실시, 

           시정촌 교육 환경 정비 지원, 학교 조직 편제 등

- 교육위원 및 교육장: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

시정촌

∙ 의결: 지방의회

∙ 집행: 교육위원회, 자치단체장

(교육 관련 일부 사항 및 예산 총괄 등)

∙ 교육위원회

- 성격: 합의제 집행기관

- 권한: 시정촌의 학교 설치 및 관리, 교직원 복무 감독,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등

- 교육위원 및 교육장: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

자료: 문부과학성(2021) 및 김진·김성주(2022)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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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양성 및 연수 정책의 개편 동향

 미래 초스마트 사회를 지향하는 학교교육(‘레이와 일본형 학교교육’) 실현을 위해, 일본 

중앙교육심의회는 2022년 12월 교원양성·채용·연수 측면 정책 개편방향을 제시함

－ 여기에서는 일본 교육이 직면한 과제를 바탕으로, 다음 주요 방향을 제안함; 1) 다양한 학생 

교육 욕구 실현을 위한 교육체제 발전, 2) 인공지능 및 지능형 기술 발전에 대응한 교사 정보 

활용역량과 데이터 리터러시 강화, 3) 지속되는 교원 부족 현상 해소, 4) 다양한 사회 요구를 

수용하는 학교교육의 전환 등

－ 이를 위해, 일본 문부과학성은 새로운 일본형 학교교육을 수행하는 교사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1) 교직에 필요한 기본 역량, 2) 학습지도, 3) 학생지도, 4) 특별 지원이 

필요한 아동 지원, 5) ICT와 정보·교육 데이터 활용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재정리함

－ 그에 따라, 교원양성, 자격취득, 채용과 연수 등 전반적 개혁의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교직과정의 고도화와 연수의 내실화를 꾀하고 대학 내 교원 양성체제를 재구축하는 등 정책을 

추진함

 교원 채용에서는 다양한 입직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정규교사 외 다양한 경력자들의 교직 유입 

허용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 및 실시함([표 8] 참고)

－ '사회에 열린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지역 인적자원 등을 활용해 학교교육을 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실현하고, 다양한 지역 인재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교직원 조직을 구축하고자 함

－ 그에 따라, 일반적인 교직자격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유연하게 자격을 

인정하게 수여할 수 있도록, 문부과학성에서는 교직 검정 등과 관련된 지침을 개정하고, 

2025년까지 각 도도부현에서 역시 수여 기준을 개정·실시할 예정

 더불어, 현직교사들의 지속적인 연수를 강화하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독립법인 

교직원지원기구가 운영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충실화와 온라인연수를 확충함

 나아가, 체계적인 학습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원들의 연수 수강 이력 기록시스템과 

관련 플랫폼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일본의 경우, 교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15)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로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이뤄내고 있음

15) 일본의 초등학교 교원채용시험은 3년 연속 최저 경쟁률을 기록함.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 

담당업무 및 수업 외 업무 과중, 낮은 급료, 교원 면허취득을 위한 이수 조건 과다 등이 꼽히고 있음



2. 주요국의 미래인재양성 정책 및 교육개혁 동향

29

[표 8] 일본의 교원 양성 및 연수 정책의 개편 동향

구분 정책 방향 세부 정책

교원양성

대학 내 

교원 양성체제 

재검토·재구축

∙ 개별 대학이 교직과정 커리큘럼을 탄력 운영할 수 있는 특례 창설

∙ 복수 대학이 연계하여 교직과정을 구축할 수 있는 구조 창설

∙ 학생 개개인 상황에 맞는 유연한 교육실습 이수 방식 허용

1인 1대 단말기 

교육환경 대비 

교사 ICT 활용 능력 제고

∙ 교원 양성단계에서 ICT에 특화된 과목 신설 및 이수 의무화16)

∙ 고등학교 교원 자격 인정 시험에 ‘정보’ 과목 추가 검토

자격취득

교사자격 개방 ∙ 정규교사 외 다양한 경력자 교직 유입 허용

초중등 교원 면허 취득 

유연화 

∙ 면허취득에 필요한 총 학점 경감하는 '의무교육특례'17) 운영

∙ 초·중학교 교원 자격 상호인정 확대

∙ 대학의 초등학교 교원 자격 취득 위한 교직과정 개설 요건 완화

교원

채용

학교현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경로 확보

∙ 초등학교 교원자격인정시험 제도 재검토(시험 방식 등)

∙ 민간기업 등 근무경험 살린 교원 면허취득·수여 확대 검토

∙ 교직특별과정 수업연한 탄력화

∙ 민간기업 전문가 특별 채용 확대(‘학교고용공유링크’ 운영)

∙ 특별 교원자격과 별도로, 단기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원자격인정제도 

운영

교원연수
현직 교사의 

지속적 연수 확대 및 지원

∙ 연수 수강이력 기록 시스템과 교원 연수 플랫폼 구축 등 추진

∙ 연수내용의 충실화와 온라인연수의 확충

∙ 교직 대학원 수료자를 연수 강사로 활용 등 관련 인정제도 개정 계획

처우개선
교사로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학교에서의 근로방식 개혁 추진, 교사 처우 방식 등 검토

∙ 교원 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자 복직 촉진

자료: 문부과학성(2022, 2021) 등 재정리

교육예산의 확보 및 배분 현황과 개편 동향

 일본 문부과학성의 2023년 예산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총 5조 2,941억 엔이며, 이 중 

과학기술(9,780억 엔, 18.5%), 문화예술(1,076억 엔, 2.0%), 스포츠(359억 엔, 0.6%) 부문을 

제외한, 약 75%의 예산이 교육 관련 예산임

－ 이 중 의무교육 국고부담금(1조 5,216억 엔)과 국립대학 운영교부금 (1조 784억 엔)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고등학생 학습지원(4,283억 엔),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주가 되는 

사학조성 예산(4,086억 엔) 등이 있음

 세부 정책 중 가장 큰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초등학교 35인 학급 및 고학년 교과담임제 

추진’18)으로, 2023년 기준 1조 5,216억 엔을 배정함([표 9] 참고) 

16) 2021년도 교직과정 입학생부터 새롭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이론 및 방법’이라는 과목의 이수는 필수화됨. 

또한, ‘정보기기 조작’, ‘수리 및 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에 관한 과목 중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게 개정됨

17) 초등학교와 중학교 양쪽의 교원 면허를 취득할 때 초·중 관련 수업과목을 통합하여 개설함으로써 중복되는 학점을 줄이고 

필수 학점 수를 덜어 주는 제도임

18) 일본은 학생 개인 지도 원활화와 교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학급을 기존 40인 정원에서 35인 정원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하며, 추가 교원을 모집하고 있음. 그리고, 고학년 교과담임제를 통해 외국어, 이과, 산수, 체육 등 특정 교과에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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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앞서 언급한 2019년 시작한 ‘GIGA스쿨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학교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해, 약 40억 엔 예산이 배정됨

 이와 함께, 수리·데이터 사이언스·AI 기초, 학습목표 및 연습세트, 교육방법 등을 체계화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약 23억 엔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표 9] 2023년 일본 교육정책별 예산 배분 현황(일부)

구분 정책
금액

(전년도 비교)

개별화·최적화·

협동적 교육 실현

초등학교 35인 학급 및 고학년 교과담임제 15,216 (1.3%↑)

근무 방식의 전환을 위한 인력 지원 91 (8.3%↑)

새로운 교사의 연수체제 구축 13 (7.1%↓)

GIGA 스쿨 실현 및 

학교 디지털화 가속화

운영지원 강화, 지자체 단말 활용, 첨단기술 활용 추진 등 14 (6.7%↓)

차세대 교무 디지털화의 추진 0.8 (신규)

초중등학교 디지털 교과서 보급 18 (21.7%↓)

교육 디지털화의 정비·활용, 교육 데이터 분석 추진   7 (40%↑)

누구도 빠짐없는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다문화 교육 확충, 공생 사회 실현 14 (40%↑)

순환교육 등 사회인 재교육 기회 확충 91 (5.2%↓)

끊임없는 교육을 위한 특별 지원 강화 41 (17.1%↑)

Society 5.0 실현하는 

혁신창출 위한 연구기반 강화

대학 창업 교육과 인큐베이션 지원 확대 144 (-)

세계 수준의 첨단 연구 시설 정비 및 연구 성과 촉진 481 (-)

2.6. 싱가포르의 미래인재양성 정책과 개혁 동향

교육개혁 방향과 주요 정책

 ｢교육기술계획(EdTech Plan) 2020-2030｣

－싱가포르 교육부는 교육 부문 내 기술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국가적 차원 마스터플랜을 

1997년부터 주기적으로 수립해 왔고, 2020년 ｢EdTech Plan(2020-2030)｣을 발표함(MOE 

Singapore, 2023a) 

－싱가포르는 2020년부터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관심과 강점을 

추구하면서 탄력성, 적응력 및 글로벌 시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ICT 융합교육을 강조함 

을 가진 교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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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따라 교수 및 학습을 위한 디지털기술이 풍부한 학교 환경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기술변화 

흐름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인재양성 목표를 제시함 

－ 해당 계획에서는 ‘자기주도’, ‘개인화’, ‘연결’, 그리고 ‘인간 중심’이라는 가치를 강조한다. 

이에, ‘EdTech Plan(2020-2030)’은 [표 10]과 같이 학습자, 촉진자(교사·이해관계자)에 

대한 주요 중장기 전략을 제시함

[표 10] 싱가포르 ‘EdTech Plan(2020-2030)’ 내 주요 목표와 전략

구분 목표 전략

학습자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강화

개인 학습장치 제공19) 및 개인 맞춤형 학습환경 제공

학교 교육에서 혼합학습(블랜디드 러닝)의 일상화

학생 학습 경험의 개인화 강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수 및 학습 향상

협업 네트워크에서의 학생 연결 디지털 기술 기반 실험 및 제작기술 학습 확대

학습자 중심 평가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e-형성평가 확대

e-SBA(학교 기반 평가) 확대

국가 전자 시험

촉진자

교사의 디지털기술 활용 

교수 역량 개발

SFEd(SkillsFuture for Educators)20)에 부합하는 전문성 개발

 모든 교사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학생과 교사의 디지털 안전 및

보안 역량과 책임성 강화
사이버 웰니스 및 사이버 보안 교육 강화

학습 지원 위한 

학부모 및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적극적인 학부모 참여 확대

커뮤니티 및 산업계와의 네트워킹 강화

 민첩한 시스템 및 프로세스

민첩한 학교 시스템 및 프로세스 구축

미래의 교실 구현

애자일 방법론 및 원칙 확산

자료: MOE Singapore(2023b) 재정리

 ｢국가 인공지능 전략(National AI Strategy)｣

－ 스마트 국가 계획의 연장선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2019년 ｢국가 인공지능전략｣(｢National 

AI Strategy｣)을 발표함(Smart Nation Singapore, 2019)

－ 해당 전략에서는 2030년까지 싱가포르를 핵심 분야에서 확장 가능하고 영향력 있는 AI 

솔루션을 개발·배포하는 선두국가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음

－ 여기에서는, ‘AI 인재와 교육’ 주요 부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해당 전략의 일환으로, 

싱가포르는 AI의 경제사회적 혜택을 누리기 위한 중요한 5대 국가 AI 프로젝트를 추진함

19) 2024년이 되면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개인학습장치(Personal Learning Device, PLD)를 소유하도록 할 계획이며, 

2028년까지 모든 중학교 학생들로 그 영역을 확대할 예정임(MOE Singapore, 2020).

20) SFEd(SkillsFuture for Educators)는 e-Pedagogy 전략을 통한 교사 디지털 역량개발을 포함하는 ‘EdTech Plan’에 도

입된 교사를 위한 전문 역량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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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 하나가 바로, ‘적응형 학습 및 평가를 통한 개인화된 교육’이며, 이에 싱가포르는 

2022년까지 기초·중급 영어에 대한 자동 채점 시스템을 출시하고, 2025년까지 초·중등 수학 

및 학습 동반자를 위한 적응형 학습시스템 출시, 그리고 2030년까지 적응형 학습시스템·자동 

마킹시스템을 더욱 많은 교과목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제시함21)

정부와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분권 동향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로서, 정부 주도 정책 통제와 인프라 중앙 집중화를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가 유치원에서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관리·감독하고 있음

－ 교육부는 명확하고 종합적인 교육시스템 차원 목표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함

－ 구체적으로 교육시스템 구조, 교육과정 개정, 교수법·평가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정부 지원 학교, 기술연구소, 폴리테크닉 및 대학교 관리·감독 역할을 담당함

－ 그리고, 교육부는 목표를 수립하고 전략을 체계화하는 과정 내 다양한 협력 기구 및 대중과의 

토론을 중요하게 고려함(NCEE, 2023)

 싱가포르 학교 교육은 교육부, 국립교육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NIE), 

단위학교 간 긴밀한 3자 관계를 바탕으로 운영됨

－특히 NIE는 싱가포르 내의 유일한 교원 양성기관이라는 점에서 교육부와 NIE 간의 긴밀한 

협력은, 시스템 차원 변화가 학교 전체에 확산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며, 피드백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함

－ 이들 간 관계에서 교육부는 학교 예산배정, 교과과정·국가시험 결정, 교사 자격부여 관련 감독, 

교사·교장 채용·배치, 평가·승진 시스템 관리 등과 관련한 지침을 제시함

－ 교원양성기관에서는 이러한 틀 안에서 예비교원 양성 및 현직교원 재교육을 담당함

 단위학교는 학교 클러스터 구조(school cluster structure)를 이루고 있음

－ 학교 클러스터는 교육부 정책의 실행을 위한 지역 수준의 지원을 위해 지리적 특성에 따라 

구성되며, 클러스터 교육장(cluster superintendent)22)이 감독함

－즉, 싱가포르는 중앙과 지방 간 교육행정이 분화되어 있다기보다는, 교육부 내 부서 단위 ‘학교 

클러스터’에서 지방 관련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구조임(김혜영, 2020)*

21) 싱가포르는 2018년도부터 모든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싱가포르 학생 학습 공간(Singapore Student Learning 

Space, SLS)에 AI를 탑재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2) 싱가포르 교사 대다수는 '관리자 과정(leadership track)'과 '전문 교사 과정(teaching track)' 가운데 하나에 종사하며, 관

리자 과정에서 평교사는 부서장, 교감, 교장 등을 거쳐 지역 감독관(클러스터 교육장)으로 이어지는 커리어 경로를 밟게 됨. 

그리고 클러스터 교육장은 학교 클러스터 내 소속 학교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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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 싱가포르의 학교 클러스터는 4개 지부별 7개씩, 총 28개이며, 하나의 클러스터에 11~13개 학교가 

소속되어 있음. 클러스터 내에서는 많은 교류 및 협력이 일어나며, 싱가포르 교육부는 교장, 핵심 인력 및 교사 

간 협력과 학습을 통해 새로운 커리큘럼과 교수법 개발·구현을 위한 학교 리더와 교사의 역량 강화를 추구하고 

있음

교원 양성 및 연수 정책의 개편 동향

 싱가포르에서는 교원양성 및 교육에 있어 파트너십이 중요한 역할을 함

－ 교사양성 및 재교육을 위해, ‘교육부-교원양성기관(NIE)-학교’ 간 협력이 활발함.23)

－ 교사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사’(future-ready teachers)를 양성하기 위한 역량 중심 

‘V3SK(New Values3 Skills and Knowledge mode)’ 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생교육과 연계된 지속적인 교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 그에 따라, 싱가포르 현직교사들은 매년 100시간의 자발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한 훈련 및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받음

 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ICT를 활용한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고 공유하면서 전문성 

개발 기회를 탐색함(교육정책네트워크정보센터, 2019)

 또한, 싱가포르 교육부와 교사 아카데미는 교사들의 ICT 활용 계획 마련과 효과적인 기술 

활용역량 개발을 지원함

－ 이를 통해, 교사들에 대한 다양한 학습도구 및 관련 디지털 기기 지원을 이뤄냄

 최근 NIE는 교육부와 함께 교실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인 

‘AI@NIE’를 추진하고 있음

－ 해당 프로젝트는 교사들이 교실에서 AI 기술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2026년까지 NIE 학부생, 대학원생 및 현직교사를 포함하는 모든 수준의 

교사들이 교육에서 AI에 대한 주제들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함

 더불어, 싱가포르 교육부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AI 교육 컨텐츠(‘AI for Students(AI4S)’)와 AI 

학습 프로그램(‘AI for everyone (theory)’, ‘AI for everyone (hands-on)’, ‘Data analytics 

for everyone’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교육예산의 확보 및 배분 현황과 개편 동향

 싱가포르 교육부의 2023년 기준 교육·훈련 및 인력개발 분야 예산은 약 108억 9,000만 달러로 

배정됨

23) 싱가포르에는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공급자로서 NIE, 싱가포르 교사 아카데미(Academy of Singapore 

Teachersm, AST), 싱가포르 교육부가 2010년에 설립한 6개의 우수 센터가 있음(김연정,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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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 55억 3,000만 달러는 특수교육 학생 및 교육자 급여를 포함한 학생 보조금으로 배분되고 

있음

－ 그리고, 21억 4,000만 달러는 싱가포르 경제계획을 발전시키고 대학 연구지원과 고급 

인력양성에 사용되며, 9억 4,000만 달러는 기술 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고용을 위한 산업 

관련 기술교육 제공에 활용됨

 싱가포르 교육부는 재정지원 제도 확대, UPLIFT 및 KidSTART 프로그램 확대에 중점을 두며, 

예산 개편 및 확대를 이뤄내고 있음

－특히, 2023년 싱가포르 교육부는 재정지원제도에 대한 소득자격 기준 개정을 통해, 정부 지원 

학교·특수 학교를 위한 재정지원, 교육부 지원 특수교육 지원,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제도 수혜자를 대폭 늘리고자 함

－ 더불어, 기술교육기관 학생들을 위한 보조금의 규모도 확대하며, 특히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직면한 다각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의 노력과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작된 UPLIFT(Uplifting Pupils in Life 

and Inspiring Families Taskforce)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

－ 더불어, 6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의 발달을 돕는 KidSTART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2023년 출생 어린이를 포함하여, 저소득 가정 어린이의 80%를 지원할 예산을 

대폭 확대함

 더불어, 싱가포르의 경우 ｢EdTech Plan(2020-2030)｣ 등 추진을 위한 예산은 교육부 자체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을 통해 관리함

－싱가포르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스마트 국가 및 디지털 정부 사무실(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Office)과 정부기술청(GovTech)에 예산을 배분하고, 다른 

부처·기관들에 대한 AI 및 디지털기술 관련 서비스 확산을 지원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정부기관들이 AI 솔루션을 마련하고 확산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시스템 

관리·유지·개선을 위한 비용절감도 이뤄내고자 함(GovTech, 2021)

－ 그에 따라, 2022년 ICT 분야 예산을 약 37억 달러를 책정함으로써 2020년 대비 약 10% 

증가하는 개편 방향을 보임

－ 최근 4년간, 싱가포르 ICT 분야 투자예산은 약 126억 달러에 달하며, 해당 투자를 통해, 다양한 

주체 간 긴밀히 연계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함(GovTech, 2022)*

※ 특히, 싱가포르 정부는 AI 및 데이터 기반 어플리케이션과 관련 시스템개발에 대한 지출을 20억 달러로 2021년 

대비 두 배 증가한 예산을 배분함. 그리고, 시스템의 민첩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통합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으로는 약 10억 달러를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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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싱가포르 교육부는 정부기술청과 협력하여, 학교 현장 내 개인학습장치 배포, AI 기반 교수 

및 학습 도구 및 콘텐츠 개발·제공, 디지털기술 기반 평가시스템 개발·확산, 미래의 교실 구현 

등을 이뤄내고 있음

－ 이를 통해, 학교는 AI 어플리케이션과 관련 지능형 학습도구·콘텐츠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교사들에게는 양질의 교육자원과 학습기회 

제공을 다양하게 지원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있어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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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교육개혁 사례를 통한 시사점과 과제 도출 및 제언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주요 국가별 교육개혁 사례와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도출한 주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함

 본 장에서 도출한 시사점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주요 입법 및 정책과제를 탐색하는 데 있어 

핵심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보편적 기본권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과 인재양성 목표 제시

 해외 주요국들의 교육개혁 의제와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시민들의 보편적 

기본권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강조함을 확인

－ 대표적인 예로, 핀란드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디지털기술 활용역량을 ‘횡단 역량(transversal 

competencies)’ 중 하나이자, 시민 기술로서 고려하고 있음*

※ ‘횡단적 역량’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교과목과 직업 영역 등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및 활용되는 요소라는 의미임. 

더 나아가, 평생 학습자로서 개인의 다양한 학습 및 직업 영역에서 유연한 횡단적 이동을 가능케 하는 역량 

요소라고 이해할 수 있음. 이는, 디지털기술 활용역량이 횡단적 역량으로서, 탈경계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UNESCO, 2023)

※ 핀란드의 경우, ｢The New Literacy Programme(2020-2023)｣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기 연령별/학년별 

갖추어야 할 필수 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활동을 안내하는 지침 사항을 마련하고 있음

－ UNESCO(2023)은 디지털 문해력과 디지털 접근성은 21세기의 기본권이며, 학생과 교사의 

디지털 문해력을 21세기의 필수 문해력의 하나로 간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라 함은,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 도구를 잘 활용하는 

기능적인 역량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며,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데이터·정보와 AI 

기술이 내놓는 결과물에서 맥락을 읽어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과 윤리적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

－ 앞으로 펼쳐질 시대, 기본적 소양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이 교육체제 전반의 주요 목표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이는 디지털 전환기, 미래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집중을 넘어,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과정 개편이 필요함을 시사함

－단순히 교과서를 AI 디지털교과서로 교체하고,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등 인프라 구축을 

확대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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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기술 활용역량을 기초 소양으로 형성하고, 이를 다양한 학습활동에 활용하고,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수업과 교과과정을 설계해야 함

 우리나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디지털 관련 요소와 다양한 교과 특성에 맞게 디지털 

기초소양을 반영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실질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재정적 

투자는 확대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는 디지털 도구 등을 활용한 수업은 강조되는 반면,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윤리의식,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 등 소양을 학습할 수 있는 수업들은 여전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OECD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이는 

우리 학생들이 문제풀기와 교과서 위주 학습에 익숙한 나머지, 정보와 데이터를 실제로 판단·활용하고 정보를 

재생산·창조하는 역량 형성에 다소 제약이 있음을 시사함

 낮은 수준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개선되지 않으면, AI 디지털교과서 등이 확대되더라도, 학생들은 

디지털기술에 종속되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형성해나가기 어려움

－ 그러므로, 정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구성 요소(소양)를 세분화하고, 해당 요소들을 어떻게 현행 

교과와 연계하여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또한, 디지털기술 활용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교과 내용이 상호연계되고, 단계별 

교육과정 간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단계별 기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24)

－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전환 시대 미래인재에 대한 개념화와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선제 될 필요가 있음25)*

※ 특정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숙련(skill) 중심에서 논의되는 인재 및 역량에 대한 논의를 넘어, 인지·메타 

인지(수리력, 디지털 문해력, 비판적 사고력, 학습력 등), 사회·정서적 숙련(끈기, 창의성, 자기 노력, 공감 능력 

등)을 갖춘 통합형 관점으로 미래인재와 역량에 대한 정의를 이뤄내야 함

－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기본권으로서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모든 

학문과 교과목에서 구현할 수 있을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디지털기술 기반 교육 수월성 제고를 위한 제도와 정책개선

 해외 주요국들은,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모든 학생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술 기반의 최적 교육환경과 포용적 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24) 예로, 초등학교에서는 놀이·기초 소양으로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AI 기술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교육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그리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기술에 대한 원리 습득을 바탕으로 교과 내용

과 융합하고 심화된 학습 내용이 중심을 이루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 단순히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넘어, 

비판적 사고력 함양 등을 바탕으로 윤리적 의식을 함양하고, 소통 및 협업교육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5) 미래 우리나라 사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맥락이 고려된 미래 인재상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학령인구 

수 및 교원 수급 예측이 필요함. 그리고 이 같은 예견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학생 및 교사들의 역량개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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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들은 디지털기술이 각자 특수한 상황에 처한 개별 학생들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적용될 

때 효과성이 높아짐에 주목함(UNESCO, 2023)

－ 그에 따라, 모든 학생들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교육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기술과 인프라 확장을 이뤄내고 있음*

※ 일본의 ‘GIGA 스쿨’ 프로젝트, 독일의 ‘DigitalPakt’, 싱가포르의 ‘적응형 학습 및 평가를 통한 개인화된 교육’ 

전략 추진 등이 이에 해당함

－ 더불어, 접근성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하지 않게끔 보완적으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형평성 제고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음26)*

 우리나라 역시 학령인구감소와 디지털전환 중심 기술변화가 중심이 될 시대, 교육개혁의 방향을 

“모든 학생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교육”으로 재설정하고, 수월성과 보편성의 조화를 도모하는 

미래인재 양성 정책추진을 이뤄낼 필요가 있음

－ 이에, 모든 학생의 재능을 발굴해 주고, 그들의 잠재성을 최대한 발휘시켜 줄 수 있는 교육적 

방법 모색, 소외계층이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모든 

학생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양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유아교육·보육 부문 소관부처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실행하고,27) 유치원 및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확충·개선할 필요

－특히, 유아기 교육의 경우, 탐색, 긴밀한 인간관계, 그리고 놀이가 강조되어야 하므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놀이 기반 디지털 교육콘텐츠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유아교육·보육 부문 디지털기술 활용 관련 가장 큰 문제점으로 ‘유아용 디지털 학습 기술 및 자료 부족’, 

‘유아 디지털기술 사용에 대한 교사들의 불신’ 등이 제기됨(문무경·정호연, 2021) 

－ 이에, 유치원 및 보육교사 대상 디지털 역량 형성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유아와 가정에 대한 디지털 기기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이뤄낼 필요

－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 유아교육과정 내 디지털기술 사용의 목적, 그리고 디지털기술 및 기기 

활용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된 형태로 제시할 필요*

※ 이에,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디지털기술 및 기기 활용 방식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

26)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지역 학교 예산 지원 확대, 유아교육 접근성 확대, 장애인 학생 교육기회 보장, 학교 시설 개선 등을 

통해 교육격차 및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핀란드의 경우에도, 교육평등성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추진을 이뤄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음(예, 취학전 교육 기간 확대, 의무교육 연령 상승, 평등기금 마련 등)

27) 현 정부는 2023년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고, 4월 4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

는 등 움직임을 통해, 2024년까지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의 이관 및 통합을 추진하고, 교육 중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겠다

는 계획을 발표함. 그리고, 2025년부터는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일원화된 관리체계에서 운영하겠다

는 계획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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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교 단계에서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이용시간 연장과 강좌 

확충 등을 바탕으로 수월성 있는 강좌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28) 

－ 현재는 과밀학급이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개선하여 

｢초·중등교육법｣ 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학교급별 과밀학급 기준 등을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국회입법조사처, 2023)

－ 더불어, 방과후학교 내 강좌개설을 확대·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경험을 갖춘 민간 

부문 전문가들을 방과후학교 현장으로 유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 그에 따라, 지자체, 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등에 대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방과후학교 및 돌봄학교와 교원에 대한 혜택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학교의 참여를 

유인해야 함*

※ 특히, 방과후학교 관련 규정이 교육부고시 등에는 존재하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함(국회입법조사처, 2023). 

그러므로, 이에 대한 내용이 담긴 입법적 조치를 시행해나갈 필요가 있음

－ 더불어, 학생 개인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온라인 보충학습을 이뤄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함으로써, 디지털 기술 기반 개인화된 보충학습 지원을 확대할 필요

미래형 학교설계를 위한 인프라 확장과 교육플랫폼 운용을 위한 제도혁신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디지털기술이 중심이 된 융합형 미래형 학교설계와 공간 실현을 위해, 

정부 주도 플랫폼 개발과 활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됨

－독일과 싱가포르는 지역 및 학교 단위 클라우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독일 ‘국가 교육 플랫폼’과 싱가포르 ‘온라인 싱가포르 학생 학습 공간’ 등

－클라우드 간 네트워킹 촉진을 위한 플랫폼 마련과 개방형 교육자료, 학습콘텐츠 및 학생·교사 

학습이력 데이터 간 통합·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등도 이뤄냄

 각종 자료·정보·데이터가 한곳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통합 플랫폼과 함께, 언제 어디서든 각종 

자료와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주목받음

－ 개별 정보시스템 운영은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에 한계가 크며, 자기주도 학습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에 부적합할 수 있음

－ 이에 반해, 클라우드 및 플랫폼 기반 통합 운영 시 서비스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강화되며, 

비용절감, 시스템 용량의 유연한 확장·축소 등에 장점이 있게 됨

28) 제21대 국회에 제안된 과밀학급 해소 및 학급당 학생 수 관련 법률안은 11건이며, 이 가운데 9건이 계류 중임(국회입법조사처,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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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광범위한 디지털 교육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전체 교육과정을 포괄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 간 연결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학생들을 위한 개별 학습 경로 제안과 

맞춤화된 교육 서비스 제공을 이뤄낼 수 있게 되는 것

 우리나라 역시, ‘제6차교육정보화기본계획(2019-2023)’에서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통합지원체계 

(플랫폼)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음(교육부, 2022)

 하지만, 교육부가 추진하고 한 ‘디지털 교수·학습통합플랫폼(K-에듀플랫폼)’ 사업은 계획과 

달리, 현재 전면 중단된 상황임

－ 이에 맞춰,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인 온라인 교수학습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통합·연계된 형태로 플랫폼을 구축해나가는 해외 주요국 정책추진과 대조적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플랫폼들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플랫폼 개발에 

착수할 필요가 있음

－ 학교 공간에서 축적되는 개별 학습 성과들이 디지털 형식으로 원활하게 저장·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공통 표준을 확립하고 데이터 보호·상호운용 규정을 정립할 필요

－특히, 통합 플랫폼에 축적·공유되는 데이터와 정보 수집 범위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합의하여 결정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축적·활용·공유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를 이뤄낼 필요가 있음

 더불어, 교육 분야 다양한 기관의 디지털전환과 교육정보서비스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기관들에 대한 효과적 관리·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관별 클라우드 전환 계획과 

정보자원·인프라 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할 필요

－ 이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주요 기관·학교들에 효과적인 컨설팅과 인력·재정·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도모해야 함

 그에 따라, 위 언급한 주요 내용이 담긴 ‘교육정보화기본법’ 제정이 신속 처리될 필요

－ 이를 바탕으로, 교육 정보화에 관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함

－효율화 기조도 중요하지만,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 투자와 지원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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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독일의 학교 클라우드(Schul-Cloud) 

개념도

[그림 4] 싱가포르의 SLS 시스템 개요

(접속 화면 예시)

자료: BMBF(2023)29) 자료: MOE Singapore(2023)

 더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주요국은 미래형 학교를 실현하고, 학생들에게 개인 맞춤형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 학습장치를 제공하고, 관련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특히, 별도의 특별기금을 설립하여 예산을 마련하는 접근(독일)이나, 범부처 사업을 한데 모아 

통합적 예산 배분 및 조정 거버넌스 마련(싱가포르) 등을 바탕으로, 정책추진 연속성과 

재정집행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우리나라도 AI 교과서, AI 적응학습 시스템 등 학습 도구와 콘텐츠 확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되나, 관련 예산 확보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시사뉴스, 2023)30)31) 

－ 이에, 특별기금 마련이나, 범부처 예산 계획 및 관리체계 수립 등과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거버넌스 측면에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교사들의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 기회 확대지원과 처우개선책 마련

 UNESCO(2023)는 디지털기술의 무경계성을 고려하였을 때, 교실 학습, 학교 내 학습, 그리고 

방과후 활동 사이의 구분은 모호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 간 네트워크와 연계를 유지하고 

확장토록 하는 중추로서 교사들의 역할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

－ 이에, 새로운 교육생태계와 새로운 학습공간들의 형성 속, 교사가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29) https://www.bildung-forschung.digital/digitalezukunft/de/bildung/schul-cloud-referenzmodell-fue-ehig

e-schulcloud-infrastruktur.html?nn=251866

30)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235069

31) 일본의 경우에도, 재정 부족으로 인해 스마트 학교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GIGA스쿨 프로젝트’

(학생 1인 1대 단말기 제공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서는, 기계 구매뿐만 아니라 기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수리 등으로 인한 

비용지출도 수반되기 때문(堀田龍也,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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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맞춰, 해외 주요국들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핵심 주체로서 교원 및 예비교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전문적 역량을 갖춘 교원확보가 바로 디지털전환 시대 교육시스템 전환을 위한 핵심 

전제임을 강조하고 있음

－ 학생 개인 지도 원활화와 교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교원채용을 

확대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더불어, 해외 주요국들은 특정 교과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채용하고, 

교원 자격의 유연화,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가 및 관련 인재를 교사로 확보하는 등 방안을 

마련 중임*

※ 예로, 미국의 경우 기존 4년제 대학의 교원양성 프로그램 외에도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대안적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허용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에도 다양한 입직경로를 마련하여 민간기업 및 산업현장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축적한 교사들을 채용하고자 함

 교사들의 디지털기술 활용역량을 기본 소양 중 하나로 바라보고, 디지털기술을 수업지도, 

수업관리, 수업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AI 소양을 함양할 것을 요구32)

－ 교직 이수 커리큘럼에서 ICT 및 데이터활용 교과를 신설하는 등 교직과정 커리큘럼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교사들이 역량 중심 경력개발 경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이러한 학습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협력 네트워크를 강조*

※ 이는, 독일의 교사를 위한 디지털 교육 부문 연구개발과 교사교육 관련 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역량 네트워크 

형성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핀란드의 사례에서도 교육과정 개편에 발맞춰 주요 대학들과 정부 그리고 

협업하여 교사교육 개발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사례를 확인

 우리나라의 경우, 교직이탈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행정 업무의 과중, 교사 자율성 부족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무기력한 교권 하락과 교권 침해 등에 따른 교사들의 사기 저하는 극에 달함

－ 이러한 상황은 교사의 직업만족도를 하락시키며, 궁극적으로 교육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진정한 학교 현장의 디지털전환 실현을 위해 교사들의 사기와 열정을 고양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사유입을 늘리고, 교사들의 이탈율을 낮출 방안을 

강구해야 함

32) 예로, 핀란드의 경우에는 2000년대부터 프로그래밍 교육을 모든 교과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어 교사들의 디지털 기술활

용 역량증진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과목별 교원 연합, 대학 기관 등은 

무료로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교사가 근무시간 동안 연수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대체 교사 인력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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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개선하고, 교사들의 과다한 행정 업무를 해소할 필요* 

※ 더불어, 교권보호 및 교권 침해 관련 조치사항 등을 마련하고, 과중한 업무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뤄내야 함

 나아가, 전문적 역량을 갖춘 교원양성을 위해, 교사들의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기회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33) 

－ 이를 위해, 디지털 역량개발을 포함한 교사를 위한 전문 역량개발 로드맵을 국가 차원으로 

마련할 필요(교사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역량을 제시하고 공유) 

－ 예비교사들의 대학교육 기간 내 현장 학습강화와 교사 교육과정부터 교직에 입문할 때까지 

역량개발 단계를 지원하고, 현직교사들의 전문성 축적과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과 인센티브 확충을 바탕으로, 단기 집중연수 형태의 프로그램이 아닌 

평생학습으로서 교사들의 연수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유연하고 직무와 연계된 교육을 통해 디지털기술 활용 교육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마이크로 크리덴셜 시스템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탐색할 필요

－ 교사들을 위한 학습 시간을 보장하고, 이론 및 지식 습득 활동, 체험과 실습 기반 학습, 협동 

프로젝트 기반 참여형 학습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 그리고, 교사 자격제도, 교원양성 교육과정, 교원평가제도, 교원연수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전문성 있는 연수·학습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다양한 주체 간 협력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교원 학습공동체 형성과 지원 확대를 도모해 나가야 함 

 더불어, 신규 교원양성 및 연수과정에 있어서도 디지털 및 인공지능 기술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실무형 연수를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고등교육기관이나 민간 부문 등과 협업을 바탕으로, 고품질 교사연수 프로그램과 관련 

콘텐츠 및 도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함

33)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는 핀란드에서는, 교사를 혁신자이자 개발자이며 디지털 학습틀을 적용함에 있어, 교사를 핵심 

주체로 설정함. 즉, 기술이 교육자를 대신할 수 없으며 잘 훈련된 교사양성을 통해 그들의 교수활동을 더욱 성장시키는데 집

중함. 교사에게 보다 유연하고 높은 독립성을 부여하기에, 교육과정 하에서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교수법으로 구현하게 

됨. 이러한 자율성은 그들의 수업을 위한 자료 및 툴(tool) 창조하는데 있어 높은 영감을 줌(Sona Toivonen, 2021). 평등

한 사회, 평등한 교육체제 속에서 사회적 상승 및 발전, 사회적 지위 유지를 위한 유일한 통로가 교육임을 인지하고, 국민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 만큼 교사를 존중함. 사회적 존중과 자율을 부여받은 핀란드 교사는 외부기관의 간섭이나 장학, 평

가 등이 없어도 높은 수준의 성과를 이뤄내고 있음. 나아가 국가교육과정이 교사를 통제하는 규범이 아니라 교사 자율의 기

반이 되고 있음. 따라서 핀란드에서는 교사양성 과정을 통해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고, 교사에게 충분한 자율권을 주어 전문

적으로 교육할동을 수행하게 하고, 교육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시설 및 학생을 갖춰 교사에게 교육활동에 집중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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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있는 연수 및 학습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다양한 주체 간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원 학습공동체 형성과 지원 확대를 도모해 나가야 함

지역 주도 미래인재양성체제 구축을 위한 책임과 권한 이관

 해외 주요국의 교육개혁 동향과 관련 정책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민간 

부문 등 주체들 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보다 촉진함으로써, 지역 특성이 반영된 

미래인재양성체제를 구축해나가고 있음을 확인

－ 예로, 핀란드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교육행정 권한을 배분하는 분권화 체제와 함께, 

지방 교육행정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구조

－일본의 경우, 국가 교과과정 지침을 토대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고유 교육과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팀으로서의 학교’를 실현하고자 함

 그리고, 민간 부문과 지역 내 주요 연구(교육)기관, 학교, 그리고 지자체 간 협력 생태계가 

마련되고 있음을 확인

－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이 기업, 산업, 그리고 경제 부문과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으므로, 

기술·인프라 개발과 확충, 교육콘텐츠 및 학습도구 개발과 제작,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등에 있어서 민간 부문의 기술과 경험이 중요한 자산으로 고려*

※ 예로, 미국은 STEM 분야 교원양성 및 지원을 위해 민간기관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확대하고자 함. 그리고, 독일과 

핀란드의 경우에는 교육콘텐츠 및 학습도구 개발,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교육서비스 개발 등에 있어 

민간 부문, 지역 연구(교육)기관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짐

 이를 바탕으로, 해외 주요국은 중앙과 지방 간 권한 배분과 역할 분담을 명시화하고, 지역 기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인재양성체계를 마련해나감

－ 지역사회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지역의 가능성을 가시화하고, 풍부한 지역의 

자산과 문화가 환류되는 저장소로서 ‘지역 학교’ 확충을 실현하고자 함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지역 내 다양한 주체(지자체,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다양한 

민간기관 등)간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주체는 바로 교육청임

－ 이에, 교육청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과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음

－ 교육부 등 중앙정부는 교육청과 함께 공동으로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여건을 

진단하고, 지역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으로의 전환계획 수립을 뒷받침할 필요

－ 그리고, 교육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지원을 이뤄내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

－ 나아가, 교육청 및 학교 간 노하우·성과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 등 구성과 운영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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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체제를 마련하고, 지방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함

 더불어, 지자체 등 지방정부는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미래교육 협력 거버넌스 구성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음

－ 이에, 지자체에 인재육성과 관련한 책임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중앙집권형 

교육체제와 거버넌스 구조에서 벗어나야 함

－ 그에 따라, 숙의 과정을 바탕으로 지역연계 교육과정를 마련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실질화하고, 미래지향적 가치와 지역 문제, 그리고 디지털기술(및 리터러시)를 연계한 융합형 

교육을 확대해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실현해야 함

－ 이를 위해선 관련 예산지원 확대와 함께 지원조직, 행정협의회, 마을교육공동체, 지역 

민·관·산·학 협력 거버넌스 등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마련과 제도개선을 이뤄낼 필요

－ 다양한 모범사례 창출과 지역 간 사례 공유를 바탕으로, 지역 주도 미래인재양성체제를 

확대해나가야 함

 AI 기술 확산 속, 기술환경에 적합한 우리나라만의 새로운 교육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 미래 

교육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단순히 물리적 기술 인프라와 디지털 기반 학습 도구, 그리고 콘텐츠를 

확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음

 미래교육체제를 이끌어나갈 지역, 교사, 교과 내용, 학교현장 등이 함께 진화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음

－ 이상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함의와 시사점은 [표 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34)

34) 국가별로 행정체계 및 정책운영 환경이 다르고, 개별 국가마다 접근 가능한 정보의 양과 질의 차이가 있어 일괄적인 비교와 

준거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음. 하지만, 주요국들에서 포착할 수 있는 정책변화 흐름상 공통적인 측면과 우리나라에 주

는 시사점 중심으로 [표 12]와 같이 도출할 수 있었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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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주요국의 미래인재양성 정책 및 교육개혁 동향 분석 시사점35)

구분 주요 시사점과 정책 대안

보편적 기본권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과 

인재양성 목표 제시

∙ 미래인재에 대한 개념화와 요구 역량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행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재정적 투자 확대

∙ 디지털 리터러시와 교과 내용 간 상호연계 고려한 교과과정 개편

디지털기술 기반 

교육 수월성 제고를 위한 

제도와 정책개선

∙ 유치원·보육교사 대상 디지털 연수 프로그램 확대

∙ 유아교육·보육 소관 부처 교육부로 일원화 및 유보통합 신속 추진

∙ 디지털 기술 및 기기활용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립

∙ 과밀학급 해소 및 초등돌봄·방과후학교 이용시간 연장과 제도개선

(｢초·중등교육법｣ 내 과밀학급 기준 및 과밀학급 지원 규정 마련,

 방과후학교 운영 및 관리 관련 법률적 근거 마련 등 추진)

∙ 방과후학교의 수월성 있는 강좌개설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민간 전문가 유입 확대 등 통한 학교 참여 유인 확대) 

∙ 디지털 기반 기초학력진단시스템과 온라인 보충과정 등 확충

미래형 학교설계를 위한 

인프라 확장과 교육플랫폼 

운용을 위한 제도혁신

∙ 지역별 플랫폼 연계·통합 플랫폼 개발 착수

∙ 데이터 공통 표준 확립 및 데이터 보호·상호운용 규정 정립

∙ 학교 정보자원·인프라 관리 현황 조사·모니터링·컨설팅 확대 및 제도개선

∙ 교육 정보화에 관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정립 및 제도개선

(｢교육정보화기본법｣ 제정 등 검토)

∙ 디지털 인프라 투자 예산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별도 특별기금 마련, 범부처 예산 계획 및 관리체계 수립 등 검토)

교사들의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 기회 

확대지원과 

처우개선책 마련

∙ 디지털 역량개발 포함 교사역량개발 로드맵 마련

∙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및 교직이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평생학습으로서 전문성 축적을 위한 교원연수 프로그램 확충과 다양화

∙ 교원 자격 유연화 및 다양화를 통한 전문성 있는 교사 채용 확대

∙ 교사자격·교원양성·교원평가·교원연수제도 간 연계성 강화

∙ 산학연 협력 기반 교사연수 관련 콘텐츠 및 도구 개발 확대

∙ 교원 학습공동체 형성과 지원 확대

∙ 교원연수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지역 주도 

미래인재양성체제 

구축을 위한 

책임과 권한 이관

∙ 중앙과 지방 간 권한 배분과 역할 분담 명시화

∙ 지역 특수성 반영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거버넌스 마련

∙ 시도교육청 역량 및 전문성 개발과 교육청 및 학교 간 협의체 확대

∙ 지역 교육과정 개발 확대 및 관련 규정 확충

∙ 지역 교육과정 개발 모범사례 창출과 지역 간 사례 공유 확산

35)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들의 정부 공식 문건 등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들을 기반으로 현황 피악과 분석을 이뤄냈기 때문에, 현

장과 지역의 구체적 실행 맥락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짐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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埼玉県立総合教育センター紀要, 95.

堀田龍也. (2021). 初等中等教育の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の動向と課題. 日本教育工学会論文誌, 45(3), 

261-271.

松本美奈. (2022년 9월 7일). 教員不足への場当たり的対応は悪手: 国は質担保の役割を担え. 東京財田政策研究所. 

https://www.tkfd.or.jp/research/detail.php?id=4060

中央教育審議会. (2023년 3월 8일). 次期教育振興基本計画について(答申). 

https://www.mext.go.jp/content/20230308-mxt_soseisk02-000028073_1.pdf

中央教育審議会. (2022년 12월 19일). 

令和の日本型学校教育を担う教師の養成・採用・研修等の在り方について~新たな教師の学びの姿の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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